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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 휘발유만 세금을 많이 냅니까!
조세연구원, 경유에 비해 과다해 … 재정의 경직성․비효율성 초래

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이 다른 석유제품에 비해 과다하고 불합리하며, 에너지 세제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

적이 나왔다.

한국조세연구원 권오성 전문연구위원이 발표한 <한국과 경제협혁개발기구(OECD) 주요 선진국의 에너지관

련 세제 비교> 보고서에 따르면, 2002년 8월 기준으로 휘발유에 부과된 세금은 특소세, 지방주행세, 부가가치

세, 판매부과금 등 6가지로 리터당 859.67원에 달한 반면, 등유는 196.28원, 경유는 357.97원, 자동차용 액화석

유가스(LPG)는 192.29원 등으로 나타났다.

이에 따라 석유제품들은 세금부과 전 가격이 비슷한데도 소비자 단계에 이르러서는 휘발유가 세전 가격 

342.1원의 4배에 가까운 1269.97원으로 LPG의 2.8배, 경유의 1.8배를 기록했다.

2002년 1-8월 평균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가 68.1%, 경유 48.2%, 등유 

32.4%, 보일러 등유 32.5%, 벙커C유 10.4%, 일반용 LPG 13.4%, 수송용 LPG 33.5%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.

유류의 세전․세후 가격 비교(2002.1-8)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 원/ℓ, %)

구  분 세전공장도가격세후공장도가격 대리점 주유소 제세부담금비중

휘발유 344.12 1196.92 1199.58 1260.40 68.1

경  유 308.92 620.17 618.92 651.97 48.2

등  유 302.07 469.22 473.77 534.13 32.4

보일러 등유 290.48 456.47 458.31 532.15 32.5

벙커C유 290.94 324.78 328.48 10.4

일반용 LPG 414.17 496.93 591.05 867.28 13.4

수송용 LPG 239.00 378.49 430.91 33.5
 

† 일반용 LPG 단위는 원/㎏

자료) 대한석유협회

또 영국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가격 대비 세금비중을 각각 77.0%와 75.5%로 비슷하게 책정하는 등 

석유제품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세금비중은 휘발유가 61.6%, 경유가 52.4%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.

결국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국내 휘발유는 세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유는 낮다는 문제가 제기된다.

오히려 환경오염도가 높은 경유는 상대적으로 세금부과가 낮아 경유차량의 이용을 증대시킴으로써 대기오

염물질과 이산화탄소 배출 등 환경오염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.

권오성 연구위원은 휘발유에는 교통세, 교육세, 주행세 등 여러 형태의 많은 목적세가 붙어 재정운영의 경직

성,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들 세금을 일반회계나 부담금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.

또 석유제품 가격구조의 문제점은 과세 기준의 투명성․형평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며, 재정경제부는 중장기

적인 관점에서 현행 에너지관련 세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.

2001년 석유류에 부과된 세금은 10조1427억원으로 전체 국세의 10.6%를 차지했으며, 이중 휘발유에 부과된 

세금은 5조8722억원으로 전체 유류관련 세금의 절반을 넘었다.

재경부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환경오염과 교통체증 등 각종 사회적 비용을 

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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